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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올림픽 공식 올림픽 수송전용 앱 `Go 평창` 출시
- 미래지향적 교통통합 플랫폼, 길 안내도 예매도 하나의 앱에서 더 편리하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대회를 앞두고, 올림픽 최초,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신개념 모빌리티(Mobility) 서비

스인 올림픽 수송교통 전용 앱(App)‘Go 평창’을 출시했다.

□ Go 평창은 국내 모든 대중교통과 올림픽구역 내 조직위가 제공하는 수송

수단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O2O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결합해 완벽한 하나의 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앱 화면을 쉽게 Touch 하거나 입장권 티켓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목적

지를 입력하지 않고도 빠르게 길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고 4개 언어가 

지원되어 클라이언트나 외국인 관중들의 언어장벽이 해소된다.

ㅇ 특히, 기존에 길찾기와 교통수단 앱을 각각 다운로드 받아 길찾기를 

하고 개별 교통 앱에서 결제 했던 것을 Go 평창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 결합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후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및 취소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Go 평창은 올림픽 기간동안 클라이언트와 

관중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제공하고 수송교통 분야 정시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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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직위가 야심차게 개발한 역점 사업 중의 하나”

라고 덧붙였다.

ㅇ 이 앱을 통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관중은 올림픽 통제구역 등의 

올림픽 정보를 정확히 제공 받아 더 빠르고 안전하게 환승주차장까지 

갈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신분인증을 통해 경기장까지 바로 길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된다. 앱에 연계

되는 내비게이션은 국내 최초 영문과 국문을 네이버가 제공한다.

ㅇ 이전 대회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Go 평창 PC용 버전‘이 올림픽 

수송데스크(30개소)의 모니터를 통해 사용된다. 이는 안내요원들이 국내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핸드폰이 없는 사람, 보행이 불편한 교통

약자 등 데스크를 찾는 이용객에게 손쉽게 길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업무경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Go 평창은 올림픽 대회기간 약 130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송수요에 

따른 교통혼잡에 획기적으로 대응하여 원할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개최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친환경 올림픽 개최, 올림픽 이후 교통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주도할 것이라고 조직위 관계자는 강조했다. 

■ 첨부 :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이미지

         수송전용 앱 ‘Go 평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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